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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1948년에 발행된 생물학자 조복성의 저작인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를 대상으로 형태 및 체제, 내용 

분석을 통해 두 저작의 특징과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을유문화사의 병설단체인 아협에서 발행한 

뺷곤충이야기뺸는 A5판의 국판(菊版), 을유문화사에서 발행한 뺷곤충기뺸는 A6판 문고판으로 출간되었다. 또한 뺷곤충이야기뺸
는 앞표지-표제지-머리말-차례-본문-판권기-광고-뒤표지로, 뺷곤충기뺸는 앞표지-표제지-목차-서언-본문-판권기-을유문

고 발간사(發刊辭)-광고-뒤표지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두 저작의 내용을 통해 주요 독자층은 뺷곤충이야기뺸의 경우 어린이 

및 소학생, 뺷곤충기뺸는 대학생 및 청년으로 밝혀졌다. 또한 뺷곤충이야기뺸에서는 65종 곤충을 조복성이 설정한 11개의 

류(類), 뺷곤충기뺸는 약 56종의 곤충에 대해 9개의 류(類)의 분류체계에 따라 설명했다. 두 저작에 수록된 곤충의 수와 

분류체계의 명칭은 서로 달랐으나 뺷곤충이야기뺸의 분류체계 대부분이 뺷곤충기뺸의 것에 수용됨을 확인했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on forms and contents of Story of Insects (Gonchung Iyagi) and About 

Insects (Gonchung-gi), writings of biologist Jo Bok-seong published in 1948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wo books and compare them. Story of Insects was made in the form of front cover-title page-foreword-table 

of contents-main text-copyright clause-advertisement-back cover, with the book size being A5 format. 

Contents of the book were divided into nine group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65 species insects, 

to describe their characteristics. While, About Insects was made in the form of cover-title page-foreword-table 

of contents-main text-copyright clause-publication message of Eulyoo Mungo-advertisement-back cover, 

with the book size of A6 format. Contents of the book were divided into the author’s own 11 group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56 species insects, to describe their characteristics. About Insects being Eulyoo 

Publishing Co. and Story of Insects being Association of Joseon Children’s Culture (abbreviated as Ahyeop) 

- sister company of Eulyoo Publishing Co. - but with the sam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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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압제로 인해 서적

을 출판함에 있어 큰 제약이 있었다. 일제 치하

의 신문지법, 출판법 등으로 억압을 받았던 언

론과 출판은 1945년 해방 직후 군정법령 제19

호의 공표에 의해 출판활동에 대한 규제도 사

라지게 되었다. 용지 부족, 한글 활자의 부족 등 

출판 조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출판사가 

등록되었고, 다양한 서적을 출판하려는 노력이 

계속됐다. 또한 해방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동안 억눌렸던 민족문화의 수립을 위한 열의가 

높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방기의 출판사들은 

우리나라의 학자, 문화인, 예술가들을 동원하여 

정치, 경제, 철학, 역사, 과학, 예술 등 전 영역에 

대한 서적을 출간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를 계

승 및 발전, 국민들의 계몽과 지적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해방기의 많은 출판사 중 하나인 을유문화사

는 1945년 12월에 창립되었는데, 창립자 중 정

진숙에 따르면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 출판사를 창립하여 책을 

출판하였다고 한다. 또한 회사 창립 초기에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에게 민족문

화를 전하고, 우리의 문자인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아동도서의 출판에 전력했음을 표명했다

(정진숙 2007, 96). 아동도서 출판을 본격적으

로 하기 위해 을유문화사는 창립자 중 하나인 

윤석중을 대표로 하여 을유문화사의 병설단체

로서 조선아동문화협회(약칭 아협)를 설립했

다. 아협은 어린이 및 학생들이 쉽게 우리 문화

와 한글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어

린이 독자를 위한 서적을 출판했다. 또한 을유

문화사는 우리나라의 학자들을 총동원하여 서

적을 출판함으로써 대중에게 정확한 지식을 제

공하기 위해 노력했다(조복성 1948, 을유문고 

발간사). 을유문화사 발행 목록을 통해 출판물

의 저자를 살펴보는 중 한국의 파브르라고 불

리는 생물학자 겸 곤충학자 조복성이 있었다. 

조복성은 유년기부터 곤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에 정진하였고, 백두산, 울릉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곳곳을 조사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최

초로 곤충학 논문을 발표했다. 답사 중 발견한 

곤충 등에 본인 이름을 넣어 명명하기도 했으

며, 우리나라에서 조선인 생물학자 및 곤충학

자로서 인정을 받았다. 곤충학자 조복성은 우

리나라의 곤충을 연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손과 머

리로써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다고 밝혔

으며(조복성 1948, 머리말),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학생들, 더 나아가 청년을 대

상으로 곤충의 특징 및 곤충을 연구하는 방법 

등을 담은 서적을 저술했다. 이것이 바로 뺷곤충

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였다.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
충기뺸는 해방 직후 발행된 한국 최초의 곤충 관

련 저서로 확인되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여러 곤충들을 한국인이 소개를 했다는 점은 

해방기 출간 서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두 서적은 저자 조복성이 국립과학박물관장

으로 재직기간 중에 출간한 것으로, 곤충학계

에서 저명한 학자의 저작물로서 가치를 갖는다. 

두 저작은 발행년이 1948년으로 동일하며, 같

은 저자로서 조복성에 의해, 을유문화사 그리

고 그의 병설단체인 아협이 발행하여 그 출

판․발행의 근본이 같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

하다. 특히 두 저작은 조복성의 저서 중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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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처음으로 출간된 서적으로 귀중하나 국내 

도서관의 목록을 조사해보니 현재까지 남아 있

는 책이 극히 드물게 전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계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저자인 조복성

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정도일 뿐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방기인 1948년에 저

자 조복성에 의해 을유문화사가 출판하였고 곤

충에 대한 주제로 발행된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
충기뺸를 대상으로 형태 및 체제, 내용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

으로 하여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 간의 상

호 비교 분석을 통해 두 저작의 특징과 차이점

을 분명히 밝혀 두 저작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

이고자 한다.

  2.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저자 및 발행 

2.1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저자 조복성

조복성(1905-1971)은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

어나 상수보통학교를 마치고 평양고등보통학

교에 진학했다. 당시 교과목 중에는 박물학(생

물학)이 있었는데, 담당 교사는 일본인 도이 히

로노부(上居寬暢)였다. 조복성은 나비를 채집

하여 도이 히로노부에게 나비와 관련한 질문을 

하여 선생님의 눈에 띄었고, 이후 매주 주말 선

생님을 수행하여 곤충 채집을 다녔다. 황해도

를 시작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금강산, 묘향산, 

목포, 군산, 전주 등 일주를 하였다. 이 과정에

서 조복성은 도이 히로노부로부터 곤충 채집과 

분류, 표본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배웠다(김진

일 2010, 3-4).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조복성은 해

주 제2보통학교 훈도로 부임했다. 당시 황해도 

교육당국은 경성제국대학 예과에서 생물학을 

강의하던 모리 타메조(森爲三)를 초청하여 황

해도 보통학교 선생을 대상으로 생물학 강습회

를 개최했다. 조복성은 자신이 만든 곤충 표본

을 보였고, 모리 타메조는 칭찬과 함께 조복성

에게 관심을 보였다. 1925년 모리 타메조는 조

복성에게 함경남도 일대로 채집 여행을 할 것

을 제의했다. 3주일간 대덕산 채집 여행 동안 

조복성은 모리 타메조로부터 동물분류학을 배

우게 됐다.

1926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특별 요청으로 

조복성은 경성의 수하(水下)보통학교 훈도로 

부임했다. 그 해 여름 모리 타메조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조직한 백두산 탐험대에 참가했다. 3

주일간 백두산 탐험 중에 조복성은 6백여 종 6

천 마리 가량의 곤충을 채집했다. 또한 2년 뒤

에는 울릉도로 채집을 가면서 이후 나비목 곤

충의 목록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한국 최

초의 곤충학 관계 논문인 뺷울릉도산 인시목(鱗

翅目)뺸으로 ‘조선박물학회지’에 발표하였다. 계

속적인 채집과 곤충 연구로 1930년 경성제국대

학 예과 조수가 되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

였다. 1934년에는 국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

려진 나비들을 도이 히로노부와 모리 타메조와 

함께 정리하여 뺷原色朝鮮の蝶類뺸라는 단행본

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당시까지 알려진 조선의 

나비 211종이 수록된 도감으로서, 책에 실린 나

비의 그림은 조복성이 손수 그렸다(김성원 2007,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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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뺷(原色)朝鮮の蝶類뺸 수록의 조복성의 삽화

조복성은 1930년대에 모리 타메조와 함께 조

선, 만주, 내몽골, 화북 등지로 야외 채집 활동을 

하였으며, 채집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곤충들을 

채집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한 생물학자였다. 또

한 1935년까지 조복성은 동물명을 명명하였는

데, ‘개마암고운부전나비’, ‘차일봉지옥나비’ 등

과 같은 종류도 있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 ‘복성

박쥐’, ‘복성뭉툭맵시벌’ 등 6종의 곤충이 있었

다(김성원 2007, 17).

조복성이 활발히 채집 활동과 연구를 한 1930

년대는 조선에서도 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는 시기였다. 여러 신문들과 잡지들은 과학에 

대한 기사를 기재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과학자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 조선

인으로서 곤충 연구 논문을 발표한 조복성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조선인 학계 내에서 

생물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1930년대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

사들이 곤충 표본 전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조복

성은 그동안 채집 활동을 통해 수집하여 소장한 

곤충 표본을 출품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조

선인 생물학자로서 조복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조선곤충전람회는 <그

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조복성과 김병하가 채

집한 곤충을 진열하였다. 이 전람회는 조선 과

학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라서 의미

를 가졌다. 위의 기사에서 조선 학계의 숨은 곤

충학자이자 채집가로서 조복성에 대해 소개하

였고,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 조복성 씨는 평양 출생으로 평양고등보통학

교를 마치고 동교 사범과를 지나 해주(海州)제

이공립보통학교에서 2년간, 시내 수하동공립보

통학교에서 4년간 교편을 잡았고, 지금은 시외 

청량리 경성제대예과 생물학 교실에 있어 오로

지 곤충 방면에만 정진하고 있는 당년 26세의 

소장학자이다.”

이를 통해 알려진 조복성은 이후 <동아일보>

에 5회에 걸쳐 기고문을 연재하여 조선 곤충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 1933년 5월 26일에는 

화재로 표본을 소실한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 

박물관에 딱정벌레류 표본을 기증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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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31년 5월 2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조복성 관련 기사

한 조복성의 행보가 신문 기사로서 소개되면서 

조복성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졌다.

조복성은 1930년부터 11년간 경성제국대학 

예과와 의학부에 근무했다. 1941년부터는 중국

의 난징[南京]․항저우[杭州]․시후[四湖]

의 박물관에서 동물학을 연구하였으며 곤충 전

문가로서 활동 범위를 넓혔다. 해방 후 조복성

은 중국 남경박물관․항주 서호박물관 특파연

구원으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당시 국내 생물

학 연구의 중심기관이었던 국립과학박물관장에 

임명되었다. 1945년에는 조선생물학회 부회장

으로 선임되었으며, 조복성은 일본어로 된 동식

물의 명칭을 조선어로 바꾸는 일에 참여했다. 

이러한 조복성의 업적은 해방 후 우리나라 민족

문화를 창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1946-1947년에는 

과학박물관 동물학연구부에서 발간한 뺷국립과학

박물관동물학연구보고뺸에 하늘소와 곤충의 조선

어 명칭을 정리한 논문을 비롯하여 4편의 연구논

문을 발표했으며, 곤충과 동물에 대한 저술도 많

이 출판했다(김성원 2007, 45-46). 또한 중국의 

북만주․간도(間島)를 비롯하여 타이완과 일본 

등을 답사 및 연구한 결과를 연구논문으로 발표

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복성의 연구 성과

로서, 평생 발표한 논문은 83편으로 확인되며 그 

중 58편은 주로 야외에 나가 채집 등을 통해 연

구된 곤충들에 대한 기재나 목록 위주의 논문으

로 발표되었다.1) 1953년 4월에는 성균관대학교, 

1955년 3월부터는 고려대학교에서 동물학 교수

를 지내며 후학들을 양성했다. 

해방기 전 조복성은 일본인 생물학자로부터 

도제식 학습을 받으며 많은 곤충을 채집하였다. 

조선인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곤충 분류학 연구

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성제국대학

에 재직하면서 조복성은 일본인 학자들과 다양

한 곤충과 나비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였다.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인 중국, 대만, 일본 등까지 범위를 넓혀 폭넓

 1) 조복성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김진일의 논문 “한국 곤충학의 선구자 관정 조복성 박사의 생애와 업적” 중 pp. 

8-11에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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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를 수행했으며 많은 연구 성과를 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동물 및 곤충에 대한 연구 

과정과 행적, 업적들을 통해 조복성은 우리나

라 동물학과 곤충학의 입지를 마련해주었을 뿐

만 아니라 이러한 한국 곤충학 연구에 있어 선

구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발행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는 조복성이 저술

한 곤충 관련 책으로, 1948년에 발행되었다. 즉 

동일한 저자에 의해 곤충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같은 연도에 출간되었다. 각 저작의 서

지사항을 살펴보면 뺷곤충이야기뺸는 아협이 발

행했고, 뺷곤충기뺸는 을유문화사가 출간했다. 

아협은 조선아동문화협회(朝鮮兒童文化協

會)의 약칭이다. 이 단체는 출판사인 을유문화사

에서 부대사업으로 조직한 것이었다. 을유문화사

는 민병도, 정진숙, 조풍연, 윤석중 등 4명이 뜻을 

모아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영보빌딩에 1945년 

12월 창설되었다(조선출판문화협회 1949, 91).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는 언어, 사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있어 억압을 당했고, 이로 인해 어린

이들의 교육, 문화 또한 그 상황이 열악했다. 해

방이 되자 많은 사람들은 민족문화를 향상시키

고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문화를 새롭게 구

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을유문화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아동문화에 관심을 모았다. 

즉 아동들에게 국어의 보급을 통해 한글을 읽고 

정확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을유문화사의 창립자 중 윤석중은 

식민지배의 문화에서 벗어나 민족주체성 회복을 

위해서 아동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

다(정진숙 2007, 96). 그리하여 윤석중을 주축으

로 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출판 및 문화 사업을 

담당할 을유문화사 병설인 아협이 발족되었다. 

아협은 도서의 판매 및 수출입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에 전통적인 민족

문화의 선양을 위한 업무도 했다. 또한 아협은 어

린이들에게 한글을 깨칠 수 있도록 한글로 된 책

을 출판하는 사업을 하였다. 아동도서 단행본과 

어린이 잡지 간행에 주력을 기울여서 한글과 우

리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운동을 전

개했다(정진숙 2007, 104). 이러한 아동도서 출

판사업의 일환으로서 뺷곤충이야기뺸도 1948년에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뺷곤충기뺸는 을유문화사에서 만든 문고인 을

유문고의 19번째 책으로 발행되었다. 을유문화

사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문화와 사상의 국민

적 보편화를 기대하며 대중용 염가판인 을유문

고의 출간을 기획하였다(을유문화사 1997, 79).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을유문고는 1948년 2월에 

박태원 저술의 뺷성탄제뺸가 가장 처음으로 출판

되었다. 이 책은 뺷을유문화사 50년사뺸에 있는 

<발행도서목록>에 따르면 을유문고 첫째 권이 

아니라 ‘을유문고 7’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을유문고의 출간이 일련번호 순으로 기

획되지 않고 발행 또한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기록을 통해 을유문고가 일련번호 순으

로 출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을유문

화사 1997, 81). 을유문고는 국학 분야와 기타 교

양서적들로 기획․구성되어 간행되었는데, 세계 

명작에 대한 번역본을 비롯하여 국내 저자의 독

창적인 저작물도 다수 포함됐다. 을유문화사는 

을유문고의 출판에 공을 들여 원고를 엄선했을 

뿐 아니라 교정을 엄밀히 하여 잘못된 부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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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했고, 가격을 저렴하게 하여 여러 독자들에게 

애호를 받았다(정진숙 2007, 231-232). 을유문

고는 형태적으로 작은 소책자로 출간되었는데, 

A6판 150면 안팎의 부피에 200원 내외의 정가

가 매겨졌다. 을유문고는 비록 형태적인 크기

는 작았으나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애독자가 많아졌으며, 당시 베스트셀

러이자 스테디셀러로서 입지를 굳혔다. 을유문

고의 독자층은 청년, 즉 대학생층으로 확인되

었다(오영식 2009, 192). 또한 을유문고로 출간

된 책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동서고금을 망라

하였고 좌우의 사상적 대립을 포용적으로 수용

하고 있어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

던 것으로 평가된다(을유문화사 1997, 81).

이를 정리해보면 뺷곤충이야기뺸를 발행한 아

협은 뺷곤충기뺸를 출간한 을유문화사가 병설한 

단체로서 명칭은 다르지만 그 연원은 을유문화

사의 동일 범주로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아협은 아동도서라는 한정적인 범위로서

의 출간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즉 1948년에 조복성이 곤충을 주제로 다룬 책으

로서 을유문화사의 병립한 단체인 아협에서 어

린이 독자층에 초점을 둔 뺷곤충이야기뺸를, 을유

문화사에서 청년 독자층을 위한 뺷곤충기뺸를 발

행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3.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형태 및 체제 분석

3.1 형태 분석

뺷곤충이야기뺸는 1948년 6월 25일에 출간하

였고, 실제 책을 확인한 결과 71페이지로 구성

되었다. 크기는 세로 21㎝로 A5 판형, 즉 국판

(菊版)으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뺷곤충기뺸는 1948년 12월 15일에 발행하였

다. 132페이지로 구성되었으며, 책의 크기는 세

로가 약 15㎝로 A6의 판형이었다.

두 저작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 뺷곤충이야기뺸
의 판형은 A5 판형인 국판, 뺷곤충기뺸의 경우는 

A6 판형인 문고판으로 상이하였다. 뺷곤충이야

기뺸는 당시 아협이 아동을 대상으로 출간한 서

적들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국판의 판형을 따르

고 있었다. 뺷곤충기뺸는 을유문고의 하나로서, 

이외의 을유문고본을 확인해본 결과 대체로 A6 

판형으로 출간되었다. 이들 판형은 실제로 손바

닥 크기의 자그마한 형태였는데, 이러한 책의 

판형은 출판 당시 시대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

분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49년 출

판된 뺷출판대감뺸에 따르면 해방기 출판에 있어 

갱지, 마분지, 선화지 등 용지의 부족 문제가 심

각했다(출판대감 1949, 4). 이러한 용지난은 해

방기 출판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시대

적 상황에 따라 문고본이 유행하였다. 문고본

이란 휴대하기 편하며 값이 싼 책을 의미하는

데, 해방기에 출간된 문고본의 경우는 휴대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분량이 좀 되는 

단행본으로 묶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책들이 용

지 부족이라는 당시 현실과 마주하면서 대안책

으로써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한국출판학회 

2012, 110-111). 또한 위에서 뺷곤충기뺸가 을유

문고의 한 책으로서 판형면에서 A6 판형이라

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판형과 비슷한 4․6

판에 가깝고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힘들다(오

영식 2009, 26). 문고본들은 대체로 번역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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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서나 적은 분량으로도 출판이 가능한 작품

들을 문고판, 국판의 판형으로 출판했음을 알 

수 있다. 

3.2 체제 분석

뺷곤충이야기뺸의 체제는 ‘앞표지-표제지-머리

말-차례-본문-판권기-광고-뒤표지’의 순서로 구

성되었고, 뺷곤충기뺸의 체제는 ‘앞표지-표제지-

목차-서언-본문-판권기-을유문고 발간사(發刊

辭)-광고-뒤표지’의 순으로 두 저작의 체제 구성

은 유사하였으나 각각을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확인해보았다.

3.2.1 표지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앞표지와 뒤표

지의 서영(書影)은 <그림 3>과 같다.

뺷곤충이야기뺸의 앞표지에는 ‘소년과학독본’

이라고 관기(冠記)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이 

책의 주요 독자층이 어린이부터 청소년에 해당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소년과학독본’으로 아협에서 뺷곤충이야기뺸외에 

다른 책을 출간했는지를 조사해보았지만 뺷곤충

이야기뺸만 이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책의 서명과 저자명이 기재되었으며 곤

충을 주제로 한 서적임을 알려주듯 사슴벌레를 

앞표지의 삽화로 넣었다. 앞표지 아랫 부분은 찢

구분 뺷곤충이야기뺸 뺷곤충기뺸

앞표지

뒤표지

<그림 3>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표지 서영(書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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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있으나 조선아동문화협회, 즉 이 책을 발행한 

기관명이 기재되었다. 뒤표지에는 곤충 귀뚜라

미의 모습을 삽화로 넣었다. 또한 해방기 도서 

출판물 중에는 출판사별 상징문양을 책에 넣어 

출판하는 예가 종종 있었는데, 뺷곤충이야기뺸의 

뒤표지에도 <그림 4>와 같은 아협의 상징문양을 

넣었다.

뺷곤충기뺸의 앞표지는 표제와 저자명 조복성, 

발행처인 을유문화사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었

다. 또한 을유문화사의 총서명인 ‘을유문고’도 

기입되어 있어 이 책이 을유문화사가 기획한 

을유문고본의 한 책임을 알 수 있다. 표지의 그

림은 구름 문양과 유사한 무늬로 구성하였다. 

뒤표지에는 별다른 정보 없이, <그림 4>와 같은 

발행처인 을유문화사의 상징문양을 중심으로 

무늬를 넣었다.

두 책의 표지의 비교한 결과, 표지에 구성된 

서지요소들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뺷곤충이야기뺸
는 표제나 발행처를 두껍게 표시하여 눈에 잘 

띄는 모습을 보였다. 뺷곤충기뺸는 문고본이라는 

형태적 한계 때문인지 뺷곤충이야기뺸에 비해 글

자가 작은 편이었다. 뺷곤충기뺸는 문고본이기 

때문에 ‘을유문고’임을 표지에 명시해놓은 점이 

뺷곤충이야기뺸와는 달랐다.

3.2.2 표제지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표제지에 해당

하는 서영(書影)은 <그림 5>와 같다.

조선아동문화협회 을유문화사

<그림 4> 아협과 을유문화사의 상징문양(로고)

뺷곤충이야기뺸 뺷곤충기뺸

<그림 5>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표제지 서영(書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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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곤충이야기뺸의 표제지에는 서명인 ‘곤충이야

기’와 저자명 조복성이 기재되었다. 저자에 대해서

는 ‘국립과학박물관장’이라는 조복성의 직함을 첨

가하여 앞표지와는 달리 저자에 대한 정보를 더 

실었다. 중간 부분에는 쇠똥구리 모습을 삽화로 

넣었고, 앞표지에서는 정식 발행기관명을 썼으나 

표제지에서는 발행기관명의 약칭을 기재하였다.

뺷곤충기뺸의 표제지는 표제와 저자명, 발행처

와 총서명 및 총서번호가 기재되었다. 이 부분

을 통해서 뺷곤충기뺸는 을유문고 19번째 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을유문화사의 상징문양이 표

제지 중심에 위치했다.

두 책의 표제지를 비교한 결과, 두 책의 표제지

를 구성하는 서지요소들은 거의 동일했으나 뺷곤충

이야기뺸는 한글로, 뺷곤충기뺸는 한자로 기재되었다

는 점이 달랐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각 책의 머리

말(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상 독자층이 뺷곤
충이야기뺸는 어린이 및 소학생, 뺷곤충기뺸는 중학

생 이상 청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수준별로 달

리 표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뺷곤충기뺸의 총

서명과 총서번호가 있는 점은 이 책만이 문고본이

었기 때문에 표제지에 기입된 것으로 보인다.

3.2.3 머리말(서언)과 차례(목차)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머리말(서언)과 

차례(목차)에 해당하는 서영은 <그림 6>과 같다.

구분 뺷곤충이야기뺸 뺷곤충기뺸

머리말(서언)

차례(목차)

<그림 6>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머리말(서언)과 차례(목차)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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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곤충이야기뺸의 머리말은 저자 조복성이 직

접 작성하였고, 차례는 14가지의 주제로 구분

하여 이 책의 체제를 구성하였다. 뺷곤충기뺸의 

목차는 11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기재했고, 서

언은 조복성이 직접 작성했다. 

두 책을 비교한 결과, 뺷곤충이야기뺸는 머리

말-차례의 순으로 기재됐고, 뺷곤충기뺸는 뺷곤충

이야기뺸와는 반대로 목차-서언의 순이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다. 또한 뺷곤충이야기뺸는 머리말, 차례와 

같은 순우리말을 사용했고, 뺷곤충기뺸는 서언, 

목차와 같이 한자어를 사용했다. 이 점에 대해

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각 책의 주요 독자

층의 차이로 인해 저자가 각 서적의 독자층에 

맞는 글자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3.2.4 본문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본문 부분의 서

영은 <그림 7>과 같다.

뺷곤충이야기뺸의 본문은 서술 형식으로 곤충

에 대해 설명하였고, 곳곳에 설명에 대한 도움

을 주고자 삽화를 넣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자 노력하였다. 뺷곤충이야기뺸는 차례, 머리말, 

본문 등이 가로쓰기의 형식으로 구성됐다. 또한 

본문은 주로 한글을 사용했고 한자어인 경우에

는 한글 옆 원괄호 안에 한자어를 병용했다.

뺷곤충기뺸의 본문 또한 곤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곳곳에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로 구성됐

다. 또한 목차를 비롯하여 서언, 본문 등은 모두 

세로쓰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본문은 한글

과 한자가 병용되었으나 한자어의 경우는 한글

과 병용하지 않고 한자어 그대로를 기입하였다.

위의 두 저작의 비교 결과, 본문에서 곤충에 

대해 비교적 쉽게 설명했고, 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한 삽화가 있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하지

만 형식상 뺷곤충이야기뺸는 가로쓰기의 서자(書

字)방식을, 뺷곤충기뺸는 세로쓰기를 채택한 점

은 두 저작의 차이로 확인됐다. 또한 뺷곤충이야

기뺸는 주로 한글을 사용했고 한자어의 경우는 

한글(한자)의 형식으로, 뺷곤충기뺸는 한글을 쓰

되 한자어의 경우는 한자 그대로 기재했다. 이

에 대한 서영은 <그림 8>과 같다.

뺷곤충이야기뺸 뺷곤충기뺸

<그림 7>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본문 서영(書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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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곤충이야기뺸 뺷곤충기뺸
<그림 8>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서자 방향과 글자 부분 서영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포함되

어 뺷곤충기뺸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행갈

이를 하는 세로쓰기의 형식이 계속되었다. 근대

에 들어 1880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외방

선교회 한국선교단이 뺷한불전뺸을 편찬하였

는데, 이 때 알파벳을 써야했기 때문에 가로쓰

기가 처음 적용됐다. 이는 가로쓰기 방식을 사

용하던 서양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

다. 한국인이 쓴 책 중 처음으로 가로쓰기 방식

을 채택한 것은 1985년 이준영 등이 편찬한 국

한대역사전 뺷국한회어(國韓會語)뺸로, 서문에 

따르면 외국의 책을 모방하여 횡서 방식으로 기

재했다고 설명했다(홍윤표 2013, 191). 하지만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글을 쓸 때 가로

쓰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생겼다. 

1897년 9월 28일자 <독립신문> 2권 115호에 투

고된 ｢국문론｣에서 주시경은 여러 가지 유용성

을 들어 가로쓰기를 주장했다. 가로쓰기를 하

면 손에 먹이 묻지 않으며 먼저 쓴 글의 뜻을 

생각해가며 다음 줄을 쓸 수 있는 편리한 방법

이라고 의견을 내세웠다(홍윤표 2013, 192). 이

러한 주시경의 제자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조

선어학회를 창립하여 기관지 뺷한글뺸 창간호부

터 가로쓰기 방식을 채택 및 시도했다. 해방 이

후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행갈이를 하는 가

로쓰기 방식을 실험하였는데 광복 이후인 1945

년 첫 한글교과서인 뺷한글 첫 걸음뺸을 가로쓰

기 방식으로 편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가로

쓰기 형식이 일부 외국인 및 학자들에 의해 종

종 사용되었으나 당시의 관습이나 한자 폐지 

및 띄어쓰기에 관한 문제, 인쇄 기술 등 출판 

사정의 한계로 인해 출판물 대부분은 세로쓰기 



1948년에 출간된 조복성의 곤충 관련 저작에 관한 연구  279

형식으로 이루어졌다(정재환 2013, 56-57). 이

러한 사실로 보아 아직까지 해방 직후는 가로쓰

기와 세로쓰기가 병용되는 과도기적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가 

출간되었던 1948년 또한 책을 출판할 때에 가

로쓰기나 세로쓰기가 일정하지 않았던 시기이

기는 하나 이 두 서적은 각각 서자 방향이 다른 

형식으로 발행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단편적인 분석만으로는 밝히기 어렵고, 국문학

을 비롯한 출판학적인 연구가 향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에서 한자를 

기술함에 있어 전자는 한글과 한자 병기를, 후

자는 한글 대신 한자어로 사용됨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대상 독자층

을 비교했을 때 뺷곤충이야기뺸는 한글을 배워야 

하는 어린이와 소학생이었고, 뺷곤충기뺸는 그보

다는 더 연령과 학력 수준이 높은 중등학생 이

상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한자 기술의 

차이를 둔 것은 아닌지, 또한 각 서적의 한자 기

술 형식은 앞서 살펴본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형

식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점도 향후 비슷한 시기의 출판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3.2.5 판권기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판권기 부분의 

서영은 <표 9>와 같다.

뺷곤충이야기뺸의 판권기에는 목록 서지사항

으로서 표제(서명), 책임표시(저자명), 발행년, 

발행처, 발행지, 가격이 있고, 저작권 관련 사항

으로 저작자, 출판권자가 있었다. 그밖에 독자

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출판사의 등록번호, 주

소와 전화번호, 인쇄소명과 인쇄소의 등록번호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협에서 출판했고 이 책

에 대해 맡아서 판매한 곳은 을유문화사였다. 

임시책값은 150원이며, 서울합동사에서 인쇄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복성의 인장

이 판권기 내용 윗부분에 날인되었다.

뺷곤충이야기뺸 뺷곤충기뺸

<그림 9>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판권기 서영(書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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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곤충기뺸 판권기 또한 목록 서지사항으로서 

총서명과 번호, 표제(서명), 책임표시(저자명), 

발행년, 발행처, 발행지, 가격이 있고, 저작권 

관련 사항으로 저작자, 출판권자가 있었다. 또

한 저자 조복성의 인장이 별지에 날인되어 판

권기의 가운데에 붙었다. 그외에 독자에게 유

용한 정보로서 출판사의 등록번호, 주소와 전

화번호, 인쇄소명과 인쇄소의 등록번호와 저자

의 약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발행소는 을유문

화사였고, 임시정가는 140원이며, 인쇄를 한 곳

은 책의 글자가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관북

인쇄공사(關北印刷公司)2)로 파악됐다. 

두 서적의 판권기를 비교한 결과, 판권기에 

실린 정보들의 항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뺷곤충이야기뺸는 가로쓰기와 한글로, 뺷곤
충기뺸는 세로쓰기와 한자로 기재된 차이를 보

였다. 그리고 뺷곤충기뺸의 판권기 옆에는 저자 

조복성의 약력에 대해 소개했다는 점이 달다. 

이 부분은 을유문고본의 형식 중 하나로서 을유

문고본은 각 책마다 저자가 다르므로 판권기 옆

에 책의 저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놓은 것으

로 추측된다.

3.2.6 광고 및 기타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광고 부분과 뺷곤
충기뺸의 ‘을유문고 발간사’ 부분의 서영은 <그림 

10>과 같다.

뺷곤충이야기뺸의 뒤표지 바로 앞면에는 아협

에서 발행한 다른 서적들을 광고하는 면을 실

었다. 그 중 하나는 당시 국민(초등)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아협에서 발행한 잡지인 뺷소
학생뺸이었는데 이 책의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우리말 사전인 뺷학
생 조선어 사전(學生 朝鮮語 辭典)뺸, 한글 맞

춤법 공부를 위한 뺷틀리기 쉬운 말뺸, 조선 음악

에 대한 책인 뺷조선 음악 독본뺸, 동화 독본인 

뺷토끼 삼형제뺸에 대한 광고도 실었다. 각 책에 

대한 책임표시와 함께 간단한 내용 소개, 책값 

등의 정보도 함께 기재하였다.

뺷곤충기뺸는 판권기 다음에 1페이지 분량의 

‘을유문고 발간사’가 실렸다. 뒤표지 바로 앞면

에는 “호평을 받는 을유문고”라는 제목으로 이

에 관련된 서적들을 광고하는 면을 실었다. 실

린 서적들은 T. 하아디 작품인 뺷슬픈 기병(騎

兵)뺸, 조복성 저서인 뺷곤충기뺸, 채만식 저서인 

뺷당랑(螳螂)의 전설뺸이었다. 아래 부분에는 기

간서목(旣刊書目)으로서 박태원 저서인 뺷성탄

제뺸, 톰손 저서인 뺷과학개론뺸, 모오팟상 작품인 

뺷함람(檻欖)나무밭뺸, 미른 작품인 뺷미른수필

집뺸, 정랑 이분(正郎 李芬) 저서인 뺷이충무공

행록(李忠武公行錄)뺸, 시이드 작품인 뺷전원

교향악뺸, 김교신(金敎信) 저서인 뺷신앙과 인

생뺸, 고승제 저서인 뺷경제학입문뺸, 호우톤 작품

인 뺷하이데거박사(博士)의 실험(實驗)뺸, 지
이드 작품인 뺷좁은 문(門)뺸 등이 있었다. 뒤 페

이지에는 뺷전원교향곡뺸과 맑쓰․엥겔쓰 유고

(遣稿)인 뺷또이췌․이데올로기이뺸, 양주동 역

(梁柱東 譯)의 뺷시경초(詩經抄)뺸 등 각 책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넣은 광고를 실었다.

 2) 관북인쇄공사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1951년 7월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이학수(李學洙)가 설립했던 공

장으로 확인되는데, 조복성의 뺷곤충기뺸의 발행연도가 1948년임을 보면 이에 대한 사실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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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뺷곤충이야기뺸 뺷곤충기뺸

광고

기타

(을유문고 발간사)
X

<그림 10>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광고와 ‘을유문고 발간사’의 서영

두 서적의 광고를 비교한 결과, 뺷곤충이야기뺸
에는 아협에서 발간한 책들의 광고를 실었고, 

뺷곤충기뺸에는 을유문화사에서 발행한 책들의 광

고를 넣었다. 아협은 발행 서적들의 주요 독자층

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뺷곤충기뺸의 광고에 실린 

책들보다는 비교적 쉬운 서적들이었고, 광고 또

한 한글로 기재했다. 반면에 뺷곤충기뺸에 실린 책

들은 좀 더 수준이 높은 서적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광고들은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

하여 독자층의 연령이 뺷곤충이야기뺸의 독자층보

다 높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뺷곤충

기뺸에는 뺷곤충이야기뺸의 체제에서 찾아볼 수 없

는 것으로서, 광고를 실은 면의 앞 페이지에 ‘을

유문고 발간사’를 기재하여 실었다, 이는 뺷곤충

기뺸가 ‘을유문고’ 시리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

린 것으로 판단된다. ‘을유문고 발간사’는 1947년 

12월 1일에 쓰였고, 그 내용은 주로 을유문고가 

생기게 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었다. ‘을유문

고 발간사’에 따르면 해방 이후 민족문화 수립의 

당면한 사명에 비추어 을유문화사가 을유문고를 

출간함으로써 학문과 예술의 편협한 특권화를 

물리치고 광범한 민족 대중의 계몽과 그 지적 향

상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을유문화사는 여러 책의 을유문고본을 

출판하였는데 19번째 시리즈로서 발행한 서적이 

바로 뺷곤충기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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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내용 분석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내용은 저자 조

복성이 쓴 머리말과 본문, 그리고 본문에서 제

시한 곤충 분류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에 대해 분석했다.

4.1 머리말(서언)

4.1.1 뺷곤충이야기뺸
뺷곤충이야기뺸의 머리말은 이 책이 발행되기 

전인 1947년 12월 30일에 저자 조복성에 의해 

직접 작성되었다. 머리말의 분량은 한 페이지

에 해당되었고, 조복성은 머리말에서 ‘어린 동

무 여러분’이나 ‘어린이 여러분’ 등과 같은 단어

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 조복성이 뺷곤충

이야기뺸의 독자층으로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머리말 내용 중에 ‘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밑줄 긋기로 표현했다. 또한 내용 

중에 조복성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옛날부터 다른 나라 학자들이 우리 조선 

곤충을 많이 연구하여 학계에 발표하였지마는 

우리 조선 사람의 힘으로 자기 나라에서 나는 

곤충인데도 이것을 연구하며 학문적으로 발표

한 사람은 극히 적었으니 그 어찌 섭섭한 일이 

아니랴. … 대자연 속에서 날고 기는 곤충 세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기회에 연구적 태도로 

이것을 관찰한다면,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일일이 듣지 않아도 자연계의 미묘한 점을 스스

로 깨닫게 될 것이니 연구적 태도는 저절로 양성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자연

계는 우리의 손과 머리로 연구하도록 힘쓰기를 

바라는 바이다 …”

위의 내용을 통해 조복성이 뺷곤충이야기뺸를 

저술한 동기를 알 수 있었다. ‘조선’이라는 단어

를 밑줄 긋기로 표현했다는 점은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자각하기 위함으로 판단

되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살펴보면 저자

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곤충들을 우리의 손

과 머리로 연구해야 한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

아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민족적 자긍심과 진

취적인 민족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조복성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4.1.2 뺷곤충기뺸 
뺷곤충기뺸의 서언은 이 책이 발행되기 전인 

1947년 2월 8일에 저자 조복성이 국립과학박물

관 동물학연구실에서 직접 작성했다. 내용은 약 

4페이지에 달하였고, 저자는 서언에서 ‘청년’이

나 ‘학생’, ‘젊은 남녀’, ‘조선 학도’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서술했다.

“… 나는 이곳에,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昆

蟲을 選擇하여 特히 昆蟲 生活에 關한 一小冊

을 編成하여, 뺷昆蟲記뺸라는 題目 下에 朝鮮 

學徒들에게 보내고자 한다. …”

위의 문장에서 저자는 조선 학도, 즉 학업을 

배우는 사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뺷곤충

기뺸를 저술했음을 표현했다. 여기에서 언급한 

학도는 당시 소학교(초등학교)보다는 상급인 

중학교 이상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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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했다. 즉 뺷곤충이야기뺸의 독자층보다는 

뺷곤충기뺸의 독자층이 좀 더 수준 높은 학생들

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매미, 하루살이 등 일상

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의 모습과 함께 현대인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도 벌레에 대한 태도에 

대해 기술했다. 저자 조복성은 그리스․로마시

대, 독일, 남미, 이집트, 서유럽, 영국 등지에서

의 곤충에 관한 일화를 언급했고, 사람들의 일

상과 함께하는 곤충에 대해 박물관식 내용을 

회피한 태도로 뺷곤충기뺸를 서술하겠다고 했다. 

또한 독자들에게 곤충에 대해 경시(輕視)의 

눈이 아닌 생물계의 엄연한 존재로 이해해달라

는 부탁도 했다. 즉 이 구절을 통해 곤충에 대한 

다른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두 저작의 머리말을 비교한 결과, 대상 독자

층과 저술 동기 및 목적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목표 독자층에 대해서는 뺷곤충이야

기뺸는 어린이를 비롯한 소학생, 즉 나이가 비교

적 어린 학생들을 겨냥했고, 뺷곤충기뺸는 그보

다는 나이가 많은 중학생 이상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각 저작별 독자층의 연령

이나 수준을 달리했음을 파악했다. 또한 저술 

동기 및 목적에 관해서 뺷곤충이야기뺸는 조선의 

곤충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연구자가 아닌 

우리 민족이 직접 연구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

를 위해 노력하라는 당부를 했다. 뺷곤충기뺸에
서는 곤충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인간과 함께 해온 곤충을 새로운 시각으

로 봐주길 권고했다. 즉 뺷곤충이야기뺸에서는 

독자들에게 곤충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뺷곤충

기뺸에서는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곤충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저술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

나 두 저작은 광복을 맞은 해방기에 민족문화

의 수립을 위해 그리고 민족 대중의 계몽과 지

적 향상을 위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와 학생

들에게 조선에 있는 곤충을 자세히 설명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갖도록 한 조복성의 취지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한다.

4.2 본문 및 곤충 분류체계

4.2.1 뺷곤충이야기뺸
저자 조복성은 뺷곤충이야기뺸의 본문에서 우

리나라의 곤충들에 대한 소개 및 곤충에 대한 

연구 방법 등에 대해 기술했다. 그 순서를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저자 조복성은 뺷곤충이야

기뺸에서 많은 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독자인 어린이들에게 곤충이 무엇인

지에 대해 설명을 해준 후, 65종의 곤충에 대해 

곤충의 특징 및 특성에 따른 9개의 분류로 구분

하여 기술했다. 이때 곤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곤충의 모습을 그림으로 넣었는데 앞 장에서 조

복성이 나비 그림을 손수 그린 것으로 보아 뺷곤
충이야기뺸의 삽화도 조복성이 직접 그렸을 것

으로 추측된다. 조복성이 삽화를 그린 것으로 

알려진 뺷原色朝鮮の蝶類뺸의 나비와 뺷곤충이

야기뺸의 나비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5종의 곤충에 대한 내용은 하나씩 나열한 

것이 아니라 조복성 나름의 곤충의 특성을 9개

로 구분하여 곤충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 번째

로는 ‘아름다운 곤충’이라 하여 조복성은 곤충

이 지닌 빛깔뿐 아니라 모양, 태도를 포함하여 

아름답다고 판단한 곤충 30종을 소개했다. 내

용은 길지 않고 곤충의 삽화를 넣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두 번째로는 ‘무장(武裝)한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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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내용 수록 곤충

1 “곤충”이란 무엇인가 -

2 아름다운 곤충

(1) 호랑나비 (16) 부전나비 

(2) 청띠제비나비 (17) 작은주홍부전나비

(3) 이른봄애나비 (18) 대왕팔랑나비

(4) 꼬리명주나비 (19) 은줄팔랑나비

(5) 왕붉은점모시나비 (20) 뿔나비부치

(6) 배추흰나비 (21) 태극밤나비

(7) 노랑나비 (22) 반묘

(8) 기생나비 (23) 가라부스

(9) 관모산지옥나비 (24) 홍반디

(10) 검은암표범나비 (25) 비단벌레

(11) 청띠신선나비 (26) 방아벌레

(12) 큰멋장이 (27) 금자라

(13) 유리창나비 (28) 주홍하늘소

(14) 은관대기 (29) 금줄풍뎡이

(15) 뿔나비 (30) 금파리

3 武裝한 곤충과 독 있는 곤충

(1) 방구벌레 (6) 사슴풍뎡이

(2) 뿔거저리 (7) 장수풍뎡이

(3) 가래 (8) 뿔풍뎡이 

(4) 장수하늘소 (9) 사슴벌레

(5) 가시벌레 (10) 말벌

4 음악 잘하는 곤충

(1) 매미 (4) 여치(찌르라기)

(2) 귀뚜라미 (5) 민충이

(3) 방울벌레

5 헤엄 잘 치는 곤충

(1) 장구애비 (4) 물맴이(물무당)

(2) 게아재비 (5) 물방게

(3) 소금장이

6 일 잘하는 곤충
(1) 소똥구리 (3) 흰개미

(2) 개미

7 새끼를 특별히 사랑하는 곤충
(1) 집게벌레 (3) 땅강아지

(2) 물자라

8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곤충 (1) 누에 (2) 꿀벌

9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

(1) 파리 (4) 이 

(2) 모기 (5) 빈대

(3) 벼룩

10 성미가 고약한 곤충 (1) 사마귀 (2) 물장군

11 곤충의 힘 -

12 곤충을 기르는 법 -

13 곤충을 잡는 법과 표본 만드는 법 -

14 곤충 연구법 -

<표 1> 뺷곤충이야기뺸의 내용과 수록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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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原色朝鮮の蝶類뺸 뺷곤충이야기뺸
<그림 11> 뺷原色朝鮮の蝶類뺸와 뺷곤충이야기뺸의 나비 삽화

충과 독 있는 곤충’으로 곤충의 세계에서 생존

을 위해 무장한 혹은 독약을 지닌 곤충들 10종

을 모아 삽화와 함께 설명을 했다. 세 번째로는 

‘음악 잘 하는 곤충’이라는 주제로 곤충 중에서 

소리가 뛰어난 곤충을 5종으로 추려 제시했다. 

매미의 경우 소리를 낼 수 있는 몸의 구조도 자

세하게 그림과 설명으로 나타냈다. 네 번째에

는 ‘헤엄 잘 치는 곤충’으로 물속에 살고 있는 

곤충의 종류와 그 중 독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

는 5종을 소개했다. 

다섯 번째로는 ‘일 잘 하는 곤충’이라는 주제

로 조복성은 지나치게 일을 잘하거나 규칙적으

로 생활을 하는 곤충 중 대표적인 3종의 곤충을 

꼽아 내보였다. 여섯 번째에는 ‘새끼를 특별히 

사랑하는 곤충’으로 제 알과 어린 새끼를 특별

하게 보호하며 사랑하는 곤충 중 대표적인 3종

에 대해 설명했다. 일곱 번째로는 ‘사람에게 이

익을 주는 곤충’이라는 주제 하에 인간 생활에 

이익을 주는 곤충 3종을 꼽아 소개했다. 여덟 번

째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이라는 주

제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특히 사람들의 집 

안으로 들어와 직접 해를 끼치는 곤충 5종에 대

해 설명했다. 이 곤충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가에 대해 독자층인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이했다. 마지막 아홉 

번째에서는 ‘성미가 고약한 곤충’이라는 주제 

하에 같은 종의 곤충이나 다른 동물까지 보기만 

하면 잡아먹어 버리는 2종의 곤충을 제시했다. 

이들의 삽화 또한 다른 곤충을 잡아먹거나 위협

을 보이는 모습을 그려 넣어 곤충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65종의 곤충을 설명한 후에는 곤충의 힘, 곤

충을 기르는 방법, 곤충을 잡는 방법 및 표본 

만드는 법, 곤충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담고 있어 어린 독자들이 곤충에 

대한 이해를 쉽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4.2.2 뺷곤충기뺸
저자 조복성은 뺷곤충기뺸의 본문에서 우리나

라의 곤충들에 대한 소개 및 곤충에 대한 연구 

방법 등에 대해 기술했다. 그 순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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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내용 수록 곤충

1 곤충계의 무장과 전술

(1) 장수풍덩이 (7) 개야길앞자비

(2) 사슴벌레 (8) 뿔풍덩이

(3) 장수하늘소 (9) 말벌

(4) 방구벌레 (10) 물장군

(5) 청가래 (11) 장구애비와 게아재비

(6) 가시벌레

2 곤충계의 화장술

(1) 사슴풍덩이 (4) 모시나비 

(2) 사향하늘소 (5) 꼬리명주나비

(3) 비단벌레 (6) 유리창나비

3 곤충계의 근로봉사
(1) 소똥구리들 (1-나) 소똥구리

(1-가) 왕소똥구리 (1-다) 꼬마 소똥구리

4 곤충계의 식량 연구
(1) 사체를 호식하는 곤충

(1-가) 귀뚜라미 (1-나) 송장벌레

5 곤충계의 성 생활
(1) 사마귀 (3) 진디물 

(2) 곤충계의 결혼식

6 곤충계의 악단 소식

(1) 곤충계의 악단 (4-가) 매미 

(2) 귀뚜라미과 (4-나) 쓰름매미

(3) 민충이 (4-다) 깽깽매미

(4) 매미과 (4-라) 풀매미

7 곤충계의 경기 선수 (1) 소금쟁이 (2) 송장헤엄치개

8 곤충계의 사회 생활 (1) 개미와 벌 (2) 흰개미

9 곤충계의 모성애와 부성애 (1) 집게벌레 (2) 물자라

10 곤충계의 수명 (1) 하루살이

11 기타의 가지 가지

(1) 좀 (8) 반딧물

(2) 벼룩, 이, 빈대 (9) 방아벌레

(3) 대벌레 (10) 누에

(4) 길앞자비 (11) 흰나비와 노랑나비

(5) 바퀴 (12) 모기

(6) 잠자리 (13) 파리

(7) 노린재 (14) 하늘소 무리

<표 2> 뺷곤충기뺸의 내용과 수록 곤충

<표 2>를 살펴보면 저자 조복성은 뺷곤충기뺸
에서 대략 56종의 곤충에 대해 곤충의 특징 및 

특성에 따라 조복성 나름의 11개의 분류로 구

분하여 기술했다. 

조복성은 조목을 구분하여 곤충을 소개했다. 

첫 번째로는 ‘곤충계의 무장과 전술’이라 하여 

장수풍뎅이의 무장법, 싸움을 잘하는 사슴벌레, 

곤충계의 거성 장수하늘소, 원자폭탄의 주인공

인 방구벌레, 독약 제조의 최고 권위 청가래, 철

조망을 거머쥔 가시벌레, 독아가 발달된 개야

길앞자비, 투구를 연상케하는 뿔풍뎅이, 침을 

잘 놓는 말벌, 수중 폭군인 물장군, 어리 폭군인 

장구애비와 게아재비 등 약 12종의 곤충 특징

을 잘 설명했다. 곤충에 대한 설명은 간결하지

만 정식 학명(學名)이나 곤충분류학 상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등 비교적 수준 높은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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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됐다. 또한 곤충의 삽화를 넣어 독자들

의 이해를 도왔다. 

두 번째로는 ‘곤충계의 화장술’로 모양이 화

려한 곤충이나 향을 내는 곤충들 6종에 대한 설

명과 삽화로 구성했다. 사슴풍뎅이는 화장술의 

천재로 특징지었고, 향수 제조의 원조라는 별칭

으로서 사향하늘소를 소개했다. 곤충계의 주옥

으로서 비단벌레와 나비 중 모습이 화려한 모시

나비, 꼬리명주나비 그리고 유리창 나비를 기재

했다. 세 번째로는 ‘곤충계의 근로봉사’라는 분

류로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풍뎅이과의 대표 3

종 곤충을 소개했다. 왕소똥구리, 소똥구리 및 

꼬마 소똥구리가 그것들이었다. 네 번째는 ‘곤

충계의 식량 연구’로 채식을 위주로 하는 곤충

과 육식을 하는 곤충으로 구분하여 특징지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사체를 호식하는 곤충 귀

뚜라미와 송장벌레 등 2종을 소개했다. 다섯 번

째는 ‘곤충계의 성 생활’이라는 주제로 조복성

은 이성에게 구애하는 곤충들의 모습을 비롯하

여 암컷이 교린(交隣) 후에 수컷을 잡아먹는 

사마귀, 암컷 홀로 새끼를 낳는 진디물을 설명

했다. 또한 곤충계의 결혼식의 모습 여러 가지

를 모사하여 곤충세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

다. 여섯 번째는 ‘곤충계의 악단 소식’이라는 주

제로 조복성은 귀뚜라미과, 베짱이과, 메뚜기과, 

대벌레과, 사마귀과, 집게벌레과 등 7분과로 분

류했다. 그 중에서 대표적 음악가라고 할 수 있

는 귀뚜라미과와 단조한 노래를 하는 민충이, 

곤충계의 솔로이스트인 매미과의 매미, 쓰름매

미, 깽깽매미, 풀매미 등을 설명했다. 

 일곱 번째로는 ‘곤충계의 경기 선수’라는 주

제 하에 수상(水上)에서의 스케이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소금쟁이, 수영 천재이자 보트 선수

인 송장헤엄치개 등 2종에 대해 설명했다. 여덟 

번째는 ‘곤충계의 사회생활’이라는 주제로, 수

만 종의 동물 중 규칙적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곤충 개미와 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삽

화를 곁들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홉 번

째는 ‘곤충계의 모성애와 부성애’라는 주제로, 

모성애의 대표적 곤충인 집게벌레와 부성애의 

대표자 물자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아

래 <그림 12>는 수십 개의 알을 낳은 후 곁에 

두고 떠나지 않는 암컷 집게벌레와 알을 낳아 

등에 붙여놓는 수컷 물자라의 모습이다. 

집게벌레 물자라

<그림 12> 뺷곤충기뺸에 수록된 집게벌레와 물자라의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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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는 ‘곤충계의 수명’이라는 주제로, 곤

충의 식성과 수명과의 관계, 유충과 성충의 수

명에 관한 중요 조건, 곤충의 수명비교에 관련

된 일람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한 대표적인 단명 곤충인 하루살이에 대해 부연

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가지 가지’라는 이름 

아래에 종이를 갉아 먹어 學者들의 적인 좀, 피

를 빨아먹는 벼룩, 이, 냄새 고약한 빈대에 대한 

설명도 했다. 생긴 모양이 긴 장대와 같은 대벌

레, 길을 안내하는 길앞자비, 청결하게 만드는 

바퀴는 장난꾸러기로 비유했고, 눈이 큰 왕눈이 

잠자리, 냄새를 피우는 노린재, 밤에 반짝 빛을 

내는 반딧물, 재주를 잘 넘는 방아벌레, 조선에 

큰 힘을 보태주는 누에, 봄을 알리는 흰나비와 

노란 나비, 시궁창에서 태어나는 모기, 여름에 

활동이 왕성한 파리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약 56종의 곤충에 대한 설명은 외국 학계에

서 불리는 학명과 함께 조선뿐 아니라 외국에

서의 해당 곤충에 대한 인식, 인간 생활과의 유

사점, 곤충의 생활양식, 곤충 모습의 삽화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여 곤충에 관심이 있는 독

자들에게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4.2.3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에 수록된 곤충 

및 분류체계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본문의 내용을 비

교한 결과, 저자 조복성은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

기뺸에서 곤충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곤충에 대

한 설명을 했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특히 조복

성은 조선인으로는 거의 최초로 곤충 분류학 연구

를 한 것으로 알려져 조복성 저작에서 제시된 곤

충 분류체계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김성원 

2007, 43). 이에 조복성이 두 저작에서 설정해놓은 

곤충 분류체계는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았고, 뺷곤
충이야기뺸에서는 곤충에 대한 분류체계를 9개의 

류(類) 항목으로 구분했으나 뺷곤충기뺸에서는 곤

충을 11개의 특성에 따라 분류했다. 이들 분류체계

의 류(類) 항목을 정리․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곤충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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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같이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분류체계는 항목의 개수와 표현법은 달랐으나 

대체로 유사한 항목으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뺷곤충이야기뺸
의 ‘아름다운 곤충’은 뺷곤충기뺸의 ‘곤충계의 화

장술’의 내용이 비슷했다. 이 분류에 수록된 곤

충은 뺷곤충이야기뺸에는 30종으로 많은 종류의 

곤충이 포함되었으며 대부분은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류였다. 반면에 뺷곤충기뺸는 이보다는 

훨씬 적은 6종 곤충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었

다. 다음으로 뺷곤충이야기뺸의 ‘무장한 곤충과 

독 있는 곤충’은 뺷곤충기뺸의 ‘곤충계의 무장과 

전술’에 해당됐다. 수록된 곤충은 뺷곤충이야기뺸
의 경우 10종이었고, 뺷곤충기뺸는 12종으로 대

체로 동일한 곤충을 다루고 있었다. 세 번째로 

뺷곤충이야기뺸의 ‘음악 잘하는 곤충’은 뺷곤충기뺸
의 ‘곤충계의 악단 소식’과 유사했다. 여기에 

수록된 곤충들은 소리를 잘 내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곤충으로 뺷곤
충이야기뺸에는 매미, 귀뚜라미 등 5종의 곤충

을 다루었고, 뺷곤충기뺸에서는 크게 귀뚜라미과, 

민충이, 매미과로 구분하여 수록했다. 네 번째

로 뺷곤충이야기뺸의 ‘헤엄 잘 치는 곤충’은 뺷곤
충기뺸의 ‘곤충계의 경기 선수’와 적합했다. 물 

위에서 수영을 잘하는 특성을 지닌 곤충들을 

소개했고, 뺷곤충이야기뺸에는 장구애비, 게아재

비, 소금쟁이 등 5종의 곤충을, 뺷곤충기뺸에는 

소금쟁이, 송장헤엄치개 등 2종의 곤충을 수록

했다. 다섯 번째, 뺷곤충이야기뺸의 ‘일 잘하는 곤

충’은 뺷곤충기뺸의 ‘곤충계의 근로봉사’와 유사

했다. 여기에서 다룬 곤충들은 먹이 모으기, 집

짓기 등 일을 열심히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

며, 뺷곤충이야기뺸에서는 소똥구리, 개미 등 3종

의 곤충을 수록했고 뺷곤충기뺸에서는 소똥구리

들이라고 하여 여러 종류의 소똥구리에 대해 

설명했다. 

여섯 번째, 뺷곤충이야기뺸의 ‘새끼를 특별히 

사랑하는 곤충’은 뺷곤충기뺸의 ‘곤충계의 모성

애와 부성애’와 비슷했다.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곤충류를 제시했는데, 뺷곤충이야기뺸
에는 집게벌레, 물자라, 땅강아지 등 3종을, 뺷곤
충기뺸에서는 집게벌레와 물자라 2종을 들어 설

명했다. 일곱 번째, 뺷곤충이야기뺸의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곤충’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곤

충’은 뺷곤충기뺸의 ‘기타의 가지 가지’에 해당됐

다. 이는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곤충과 혹은 

해를 주는 곤충을 설명했다. 뺷곤충이야기뺸에서 

이충(利蟲)으로서 누에와 꿀벌 2종을, 해충으

로서 파리, 모기 등 5종의 곤충을 제시했고, 뺷곤
충기뺸에서는 이들 곤충을 기타로 묶어 기재했

다. 마지막으로 뺷곤충이야기뺸의 ‘성미가 고약한 

곤충’은 이와 유사한 주제를 뺷곤충기뺸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다만 이 분류에 속한 곤충은 사마

귀와 물장군인데, 사마귀는 뺷곤충기뺸의 ‘곤충계

의 성 생활’에서, 물장군은 ‘곤충계의 무장과 전

술’에서 다루었다. 한편 뺷곤충기뺸의 ‘곤충계의 

수명’에서는 곤충 중 하루살이를 설명했는데 이

에 해당하는 분류주제가 뺷곤충이야기뺸에는 없

었다.

또한 각 책에 수록된 곤충을 헤아려 비교해

본 결과, 뺷곤충이야기뺸는 65종이고 뺷곤충기뺸
는 약 56종에 달하였다. 뺷곤충이야기뺸에 수록

된 곤충의 종수가 더 많았고 다양했다. 그리고 

각 곤충들에 대한 특징과 형태 및 습성 등을 설

명하였고, 뺷곤충이야기뺸의 경우는 어린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책이므로 곤충이 무엇인지,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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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을 잡고 기르기 위한 사육법, 표본 만드는 법 

및 연구법 등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반면에 뺷곤
충기뺸는 뺷곤충이야기뺸보다는 수록된 곤충의 

종수가 적었으나 대체적으로 곤충계와 생활양

식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무리 혹은 사회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했다. 비록 각 저작에 수록

된 곤충의 수와 종류에서 차이는 있었으나, 저

자 조복성은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에서 곤

충을 인간생활에 빗대어 설명하여 독자들로 하

여금 곤충을 친근감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저

술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판단되었다.

5. 결 론

이 연구는 1948년 출간된 조복성 저작 뺷곤충

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를 대상으로 저자 조복성

의 연구활동과 두 저작의 발행에 대해 조사하

였다. 또한 두 서적에 대한 형태 및 체제, 그리

고 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서지적 특징을 탐

구했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 조복성은 곤충학자이자 대표적인 

생물학자였다. 조복성은 청소년기에 조선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도이 히로노부와 모리 타메조

로부터 곤충 채집과 분류, 표본 및 동물분류학 

등을 배웠다. 1930년대 조선, 만주, 내몽골 등지

의 야외 채집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곤충들을 접

하고 그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이 때 

조복성은 동물명을 명명하였고, 그 중 자신의 

이름을 붙인 6종의 곤충도 있었다. 당시 조복성

은 두드러지게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고, 

조선인 생물학자로서 인정받았다. 조선뿐만 아

니라 중국으로까지 활동범위를 넓히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 국립과학박물관장을 비롯, 

교수 등을 지내며 우리나라 곤충 및 동물 연구

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는 1948년 각

기 아협(조선아동문화협회)과 을유문화사에 의

해 발행되었다. 을유문화사는 1945년에 창설되

어 다양한 학술서적을 중심으로 출판을 했다. 

당시 시대상황은 해방 직후로, 민족문화를 향상

시키고 특히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계몽하

고 그들의 문화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에 힘쓴 

시기였다. 이에 발맞추어 을유문화사는 어린이

들을 위한 도서를 출판하고 문화 사업을 담당할 

단체로서 아협을 발족하였다. 이렇듯 아협과 을

유문화사는 명칭은 다르지만 그 연원은 동일하

였다. 뺷곤충기뺸는 을유문화사가 만든 을유문고

의 19번째 책으로서, 을유문고는 문고본으로 형

태적인 크기는 작으나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

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을유문고는 주로 

대학생층의 청년들을 독자층으로 하였다. 이로

써 뺷곤충이야기뺸는 어린이 독자층에 초점을 둔 

아협에서, 뺷곤충기뺸는 청년 독자층을 위한 출판

을 담당한 을유문화사에서 발행했다.

셋째,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형태 분

석 결과, 뺷곤충이야기뺸는 A5판의 국판(菊版), 

뺷곤충기뺸는 A6판의 문고판으로 상이했다. 아협

에서 출판된 아동도서들과 뺷곤충이야기뺸의 형

태를 비교하니 대부분 국판의 판형이었다. 뺷곤
충기뺸가 속한 을유문고본은 대체로 A6판형으

로 출간되었는데, 문고본의 특징인 휴대의 편

의성을 위해 비교적 작은 크기로 출간한 이유

도 있지만 해방기의 용지 부족 문제 등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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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에 대한 대안책으로써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체제 분

석 결과, 전자의 체제 구성은 ‘앞표지-표제지-

머리말-차례-본문-판권기-광고-뒤표지’, 후자

는 ‘앞표지-표제지-목차-서언-본문-판권기-을

유문고 발간사-광고-뒤표지’로 대체로 유사하

였으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앞표지와 뒤

표지에는 표제, 저자명, 발행처 등 서지요소들

이 거의 비슷했으나 글자의 크기 등이 달랐고 

뒤표지에는 각 발행처의 상징문양을 넣었다. 

표제지의 경우, 두 저작 모두 표제지에 구성된 

서지요소들이 거의 동일했으나 사용된 글자가 

뺷곤충이야기뺸는 한글, 뺷곤충기뺸는 한자로 달랐

다. 머리말(서언)과 차례(목차) 부분은 뺷곤충

이야기뺸의 경우 머리말-차례의 순으로, 뺷곤충

기뺸는 목차-서언의 순으로 순서가 뒤바뀌었고, 

용어가 전자는 순우리말을, 후자는 한자어를 

사용했다. 

본문에서는 두 저작 모두 곤충에 대한 설명

을 다루고 있었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를 넣

은 점이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서자 방향에 있

어 뺷곤충이야기뺸는 가로쓰기를, 뺷곤충기뺸는 세

로쓰기로 차이점을 확인했다. 두 저작이 발행

연도가 같음에도 서자 방향을 달리 출판된 이

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한글로 기재된 

뺷곤충이야기뺸는 한글 표기가 비교적 쉬운 가로

쓰기 방식을,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한 뺷곤충기뺸
는 옛 방식인 세로쓰기 방식을 채택했던 것으

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당시 문헌의 

연구를 진행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사용글자에 있어 전자는 주로 한글과 한자어의 

경우 ‘한글(한자)’를 병용하는 형식을, 후자는 

한자어는 한자 그대로 기재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뺷곤충

이야기뺸의 주요 독자층은 한글을 배워야 하는 

어린 학생들이었고, 이에 비해 뺷곤충기뺸의 주

요 독자층은 연령이나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

에 글자 사용과 한자 기술 형식에 차이를 둔 것

이 아닐까 추측됐다.

판권기의 경우, 두 저작간의 판권기에 실린 

서지정보의 항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뺷곤충기뺸는 판권기 옆에 저자 조복성의 약력을 

기재했다는 점이 달랐다. 이에 대해서는 뺷곤충

기뺸가 을유문고이므로 을유문고의 형식을 따

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뺷곤충기뺸에는 뺷곤
충이야기뺸에는 없는 체제가 구성되었는데, ‘을

유문고 발간사’였다. 이 부분에는 을유문고가 

생기게 된 이유와 출판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

었다. 광고 부분에서는 뺷곤충이야기뺸는 발행처

인 아협에서 발간한 책인 아동도서와 잡지를, 

뺷곤충기뺸는 독자층에 맞는 수준 높은 책들을 

실었다. 

다섯째,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의 머리말

과 본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머리

말을 통해서 대상 독자층과 저술 동기 및 목적

에 대한 차이를 확인했다. 뺷곤충이야기뺸에는 

‘어린이 여러분, 어린 동무’ 등의 단어를, 뺷곤충

기뺸에서는 ‘조선 학도, 청년’ 등의 단어를 사용

한 것으로 보아 대상 독자층이 각각 어린이, 청

년으로 달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술 동기 및 

목적에 대해서는 뺷곤충이야기뺸는 독자들에게 

조선의 곤충 연구를 독려, 뺷곤충기뺸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곤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저술되었

음을 확인했다.

본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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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기뺸에서 곤충의 특성에 따라 조복성이 설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곤충을 설명했다는 점이 같았다. 

이 때 조복성이 설정한 두 저작의 곤충 분류체계

는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았고 전자는 9개의 유

(類)로, 후자는 11개로 설정하였다. 설정한 분류

체계는 그 수와 표현법은 달랐으나 그 내용을 비

교한 결과 대체로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각 책에서 수록한 곤충을 헤아려

본 결과, 뺷곤충이야기뺸는 65종, 뺷곤충기뺸는 56종

으로 차이가 있었다. 뺷곤충이야기뺸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곤충이 무엇인지, 곤충의 

채집 및 사육법, 표본 등 연구법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었다. 뺷곤충기뺸는 대체로 곤충계와 그들의 

생활양식 등 무리 혹은 사회집단에서의 곤충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저작의 내용은 모두 

곤충을 인간생활과 빗대어 독자들로 하여금 친근

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내

용 서술의 초점이 위와 같이 상이함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1948년에 한국의 파브르로 불리

는 생물학자 조복성이 한국 최초로 곤충에 대

해 저술한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를 형태 

및 체제, 내용 등 다각도로 분석함에 그 의의를 

두었다. 광복 이후, 1948년은 우리 민족의 계몽

과 지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출판물이 발간되

었는데 뺷곤충이야기뺸와 뺷곤충기뺸에 대한 본 

연구가 해방기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서적 연구

를 함에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또한 출판학뿐만 아니라 국문학, 생물 및 

동물학, 곤충학과 연관된 학문 및 관련 연구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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